[바꿈 청년네트워크 2기 대학분과 현황공유]

대학분과는 한 차례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코디네이터와 분과원간의 연락을 통해 다음 모임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건사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대학분야에 대한 그간 있어온 서술들을 톺아보기

[bookmark: _GoBack]작년의 <대학분과>에서는 그동안 흔히 이야기되던 "대학문제"에 대해 그동안 "대학문제"라는 주제를 주로 이야기하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친숙한 다섯 가지 "대학문제"를 나열하고, 각 문제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식이었지요. 그렇지만, 대학의 구성원으로 있지 않다거나 대학에서 소위 "학생운동"같은 것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낯선 주제였습니다.

(1) 등록금 (2) 대학원생 인권 (3) 사학비리 (4) 구조조정 (5) 대학기업화

2. 분과원들의 이야깃거리

올해의 <대학분과> 분과원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1) 대학에 가는 것을 고민중인 / 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 전문대학을 나온 이야기
(2) 학생회에서 / 동아리에서 / 선후배 위계질서 속에서 겪은 이야기
(3) 여성이라서 / 장애인이라서 / 성소수자라서 / 서울이 아니어서 겪는 이야기
(4) 반값등록금의 / 장학금의 / 학벌주의의 혜택을 받은 이야기

3. 대학분과의 집필 기조

대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는 비중이 컸던 그간의 방식을 벗어나, 대학과 관련된 삶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비중을 좀 더 중요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집필에 나서는 청년들이 저마다 살아온 삶의 이야기로 책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대학문제를 녹여내면서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뒤에서 풀어내는 식으로 하여, “청년=대학생”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지금 살아가는 청년의 삶과 살아갔으면 하는 삶을 다룰 계획입니다.

(1) 한국에서 그간 살아오면서 삶의 각 시기별로 '대학'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
(2) 청년 각자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과 지금 당장 바라본 '대학'의 오늘의 모습
(3) 대학 안에서, 대학 밖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대학'과 관련된 일상의 경험
(4) 그러한 경험들을 빚어내는 사회문제와 대학문제들의 사례와 유형과 대처의 경험
(5) 이미 사회에서 자주 이야기되어온 대학문제들에 대한 해법들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나누기
(6) 각자가 살고 싶은 상상 속 나라에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교집합 찾기

